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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정보역량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중재연구를 고찰하는 것이다. 국내 논문 전자 데이터
베이스인 KISS, NDSL, KISTI, RISS, KMbase를 통하여 분석대상 논문 자료를 수집하였고, 최종 11개 문헌을 선정하
여 분석하였다. 선정된 문헌은 연구설계, 연구대상, 교육주제, 교육방법 등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에서 간호정보역량 교육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2000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양적연구는 전체 연구의 대부
분(90.9%)을 차지하였다. 교육주제는 주로 간호정보학 교육, 근거기반실무 교육, 간호정보역량 등이었고, 교육방법은 
강의를 포함하여 토론, 실습, 액션러닝, 시뮬레이션, 웹기반 학습 등이 활용되었다. 교육의 효과로 정보활용능력, 정보보
호 및 보안, 정보윤리, 근거기반실무 역량 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간호정보역량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e education program
for nurses and nursing students. A review was performed using electronic databases, including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Non-Domestic Substance List (NDSL),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Regional Information Sharing System (RISS), and 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 A total of 11 studies were analyzed using the analysis fram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research on nursing information competence education programs first appeared
in 2000, and quantitative research accounted for the majority (90.9%) of all studies. The educational 
topics covered were nursing informatics education, evidence-based practical education, and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e. The educational methods included lectures, discussions, practice, action 
learning, simulation, and web-based lear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programs was 
measured in terms of information literacy, 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information ethics, and 
evidence-based practice. It is believed that this study would provide basic data and suggest a direction 
for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e educ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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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간호정보역량은 간호사로서 전문가적인 기준과 규정

을 따르면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사용하여 간호 수행에서 정보 통합을 지
원하는 능력으로[1] 5개 구성요인인 ‘기초적인 ICT 사
용’, ‘간호정보 활용 및 관리’, ‘전문가적 책임과 윤리’, 
‘간호에서의 ICT 사용’, ‘간호정보학에 대한 태도’로 구
성된다[2]. 간호정보역량은 환자 간호에서의 정보관리와 
ICT 사용에 대한 지식과 적용은 질 높은 간호 수행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안전하고 질적인 간호 수
행을 위해 필수적인 간호역량으로[3] 디지털화된 의료환
경에서 간호 정보역량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간호정보역량은 간호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간호
정보역량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와 업무수행능력
[4-7]이 높았고, 근거기반간호[8]와 직무만족[6]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간호정보역량은 환자안전역
량과도 정적인 상관관계[9,10]가 밝혀져 간호정보역량은 
간호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량으로 간호교
육 현장의 간호정보역량 교육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간호정보역량은 간호정보 관련 교육을 통해 함양될 수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 국내 간호정
보역량 관련 연구 동향 분석연구[10]에서도 간호정보역
량 영향 요인 중 정보학교육 경험이 가장 많은 문헌에서 
도출되었고, 간호사 또는 간호학생 대상으로 조사한 문
헌에서 간호정보 또는 의료정보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간호정보역량이 높았다[3,11-13]. 따라서 학부 
교육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된 후 지속적인 간호
정보학 교육의 필요성이 나타나면서[11], 디지털 의료환
경에서 간호사가 자신감과 역량을 가지고 의료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호 학부교육뿐만 아니라 간호사 초
기 교육프로그램에도 ICT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14].

2022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학과 프로그램 학
습성과로 ‘정보통신과 최신 보건의료기술 활용’을 새롭
게 제시하면서[15], 최근 간호학계가 간호정보역량에 대
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호정보역량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간호정보역량은 다양한 형태
의 교육을 통하여 함양할 수 있는데, 간호교육 현장에서
는 간호정보역량 함양을 위해 간호정보학 교과목의 교육
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간호정보학 교육 현황을 

분석한 문헌에서 간호정보역량의 구성요인을 균형 있게 
키우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나 간호정보학 
교육의 중요성 인식 부족, 이론 위주의 수업 등의 여러 
제한점으로 아직까지는 간호정보학 교육이 활발하지 못
한 상황이다[16]. 

간호정보학 교육은 주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고[17,18], 간호사 대상으로는 간호실무와 관련있는 
근거기반실무 교육이 이루어졌다[19]. Jo와 Gu의 연구
[20]에서 간호정보활용역량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고 하였고, 간호정보역량에 관한 선행연구
에서는[7,11] 간호정보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간호학
생 뿐만 아니라 간호사에게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따라서 향후 간호정보역량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내 간호정보역량 교육프로그램
에 대해 고찰하여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이 연구에서
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을 고찰하여 국내 간호정보역량 교
육이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효과가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간호정보역량 교육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이 연구는 간호사 또는 간호학생 대상의 간호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에 관한 국
내 연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문헌고찰 연구이다. 

2.2 분석대상 논문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은 국내에서 출판된 간호사와 

간호학생 대상의 간호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
램 개발과 그 효과 검증에 관한 것이다. 대상 논문의 수
집은 포함기준과 제외기준 선정, 검색어 선정, 검색데이
터베이스 선정, 문헌검색, 분석 대상 논문 선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에 대한 포함기준은 국내에서 국문으로 
출판된 간호사 또는 간호학생 대상의 간호정보역량 강화
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논
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출판연도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
며, 등재지 이상의 학회지 논문과 학위논문을 포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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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대상 논문에 대한 제외기준은 각 논문의 제목 
혹은 초록을 읽고 간호사나 간호학생이 연구대상이 아닌 
문헌, 중복 문헌, 원문이 확보되지 않는 문헌을 제외하였
으며, 학술지와 학위논문이 중복된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제외하였다. 

대상 논문 수집을 위한 검색어는 연구대상과 연구주제
를 광범위하게 포괄하여 ‘간호학생’, ‘정보’ and ‘교육’, 
‘간호사’, ‘정보’ and ‘교육’, ‘간호학생’, ‘정보’ and ‘프
로그램’, ‘간호사’, ‘정보’ and ‘프로그램’으로 하였다.

문헌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논문 데이터베
이스 중에서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과학기술학회마을(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
(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2024년 1월 11일부터 2024년 1
월 18일까지 8일간 문헌검색을 하였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문헌은 총 4,618편
이었고, 각 문헌의 제목 또는 초록을 읽고 본 연구의 주
제에 해당하지 않는 문헌 4,589편을 제외하였다. 이 중
에서 중복된 문헌 20편을 일차적으로 제외하였고,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된 1편을 이차적으로 제외하
였다. 간호정보역량 관련 문헌의 참고문헌을 통해 연구
자가 직접 수기 검색한 3편의 문헌을 포함하여 최종적으
로 총 11편의 문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Fig. 1). 

Fig. 1. Process of searching and selecting literature 

2.3 자료 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 11편의 원

문을 고찰하고 기존의 연구동향 분석 문헌[11,21]을 참
고하여 연구자 회의를 거쳐 분석 범주를 결정하였다. 분
석범주는 일반적 특성으로 출판연도, 출판유형, 연구설
계, 연구대상, 교육형태, 교육주제, 교육방법으로 분류하
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교육프로그램 특성으로 
연구설계, 연구대상, 교육형태, 교육주제, 교육방법, 기
간, 결과변수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간호정보와 관
련된 결과변수와, 결과변수와 정보역량과의 매핑을 분석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의 일반적 특성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사 또는 간호학생의 간호정보역

량 강화 교육에 대한 중재연구 11편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Literature            (N=11)
Variables Categories n (%)

Publication 
year

2000-2005 5 (45.4)
2006-2010 0 (0.0)
2011-2015 3 (27.3)
2016-2020 1 (9.1)
2021-2023 2 (18.2)

Publication 
type

Master's thesis 1 (9.1)
Doctoral dissertation 1 (9.1)

Journals 9 (81.8)
Study 
design

Quantitative Quasi-experimental design 3 (27.3)
Pre-experimental design 7 (63.6)
Qualitative  1 (9.1)

Participants Undergradu
ate nursing 
student

Freshman 1 (9.1)
Sophomore 4 (36.3)

Junior 2 (18.2)
Not available 1 (9.1)

Nurse(Graduate student) 1 (9.1)
Nurese 1 (9.1)

Nursing student & Nurse 1 (9.1)
Type Subjects 8 (72.7)

Non-subjects 3 (27.3)
Topics Nursing informatics 6 (54.5)

Evidence-based practice 3 (27.3)
Enhancing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e
1 (9.1)

Information use 1 (9.1)
Methods Web-based education(lecture & 

practicum) 
4 (36.3)

Asction learning 2 (18.2)
Lecture & practicum(team approch) 2 (18.2)

Lecture 1 (9.1)
Simulation 1 (9.1)

Peer-to-group discussions using movies 
and self-reflection

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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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출판연도는 5년 단위로 범주화하였고, 2000년
에 첫 번째 논문이 출판되어 2005년까지 5편의 논문이 
출간되었으며, 2011년 이후 2023년까지 6편이 출판되
었다. 

분석된 11편 문헌의 출판유형은 학술지가 9개(81.8%)
로 다수였다. 연구설계에서는 양적연구가 10편(90.9%)
으로 대부분이었고 양적연구 중 7편이 원시실험 설계이
었고, 3편이 유사실험 설계이었다. 이외 질적연구가 1편
(9.1%)이었다. 연구대상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8편(72.7%)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이 중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편(36.3%)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
원생 또는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모두 포함한 
연구도 각각 1편씩이었다. 

교육형태는 교과목으로 설계된 연구가 72.7%이었으
며, 교육주제로는 간호정보학 교육 6편(5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거기반실무 교육이 3편( 27.3%)이었
고, 간호정보역량 강화와 정보이용교육이 각각 1편
(9.1%)이었다. 교육방법으로는 웹기반 교육(강의, 실습)
이 4편(36.3%), 액션러닝기법 적용과 강의 및 실습 등을 
병행하는 방식이 각각 2편(18.2%)이었다.

3.2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분석된 11편에서 제시한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은 교육

주제, 교육방법, 교육기간(주, 총시간), 교육효과로 분석
하였다(Table 2). 

교육주제는 크게 간호정보학 교육, 근거기반실무교육, 
정보역량강화 교육, 정보이용교육으로 구분하였다. 간호
정보학 교육 프로그램은 간호정보학의 개념, 간호정보학
의 역사,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컴퓨터의 기본 지
식, 간호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자료들, 정보윤리 및 보
안, 원격의료, 간호정보학의 활용(간호실무, 교육, 연구, 
행정), 가정간호에서 간호정보학의 활용, 컴퓨터정보기술
의 활용, 환자안전과 보호, 간호기록 전산화프로그램, 보
건의료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 및 정보기술발전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고 있었다. 근거기반
실무 교육프로그램은 근거기반간호 단계를 적용하였으
며, 간호문제상황 시나리오와 정보활용 워크시트를 활용
한 교육모듈을 적용하여 정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
그램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정보검색이나 학술정보검색 
등의 정보이용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교육방법으로는 전통적 강의방식을 웹기반으로 설계
하여 강의와 실습을 진행한 경우가 4편으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전통적인 강의와 실습 혹은 팀 토론 방식을 
적용한 교육이 2편 있었다. 전통적인 강의방식 이외에 
이론 강의와 실습, 팀 토의, 상호피드백, 성찰, 발표 등을 
활용한 액션러닝기법을 적용한 교육이 2편 있었다. 이외
에 시뮬레이션 교육, 강의, 영화 활용한 peer-to group 
방식(토론, 강의) 등이 1편씩 있었다.

교육기간은 1회성으로 제공된 프로그램이 1편이었고, 
나머지 10편은 최소 4주에서 최대 16주로 다양하였다. 
또한 총 교육시간도 최소 1시간에서 최대 48시간까지 이
루어졌다. 

교육 효과 측면에서, 양적연구에서 간호정보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간호정보역량 관련 결과변수와 연구의 편수는 근거기반
실무역량 4편, 정보활용능력 3편, 정보검색능력이 1편이
었다. 질적연구를 통해서 간호정보학의 이해, 건강산업
에서의 정보 기술 활용, 환자안전과 보안의 중요성, 간호
정보교육의 필요성, 정보검색 능력에 대한 효과를 제시
하였다. 

3.3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와 정보역량 구성요인과의 
    매칭

분석된 11편의 교육프로그램 효과를 Jang과 Kim[2]
이 개발한 간호정보역량 5개 구성요소인  ‘기초적인 ICT 
사용’, ‘간호정보 활용 및 관리’, ‘전문가적 책임과 윤리’, 
‘간호에서의 ICT 사용’, ‘간호정보학에 대한 태도’ 와 매
핑하여 분류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결과변수로 간호
정보역량을 측정하지 않은 문헌 3개를 제외한 8개 문헌 
중 ‘간호정보활용 및 관리’ 요인과 매핑된 문헌은 6편이
었고,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윤리’ 와 매핑된 문헌은 4편
이었다. 분석된 논문의 간호정보활용능력의 하위 영역 
중 정보윤리는 간호정보역량의 전문가적 책임과 윤리 요
소와 매핑하였다. ‘간호정보학에 대한 태도’ 요인과 연관
된 문헌은 3편, ‘간호에서의 ICT 사용’ 요인과 매핑이 된 
문헌은 1편이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정보
역량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자 국내에서 이루어
진 간호정보역량 교육프로그램 관련 문헌 총 11편을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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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Program

Author
(year)

Study 
design

Resesrch  
subjects

(n)
Settings Topics Methods

Duration
(total 
hours)

Outcome variables

Ha et al. 
(2016) 

One group 
pretest-postt

est

Sophomore
(72) Non-sbjects Evidence-based 

practice
 Lecture, 

practicum
6 weeks

(8)
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ies†

Jang et al.
(2015)

Nonequivale
nt control 

group 
pretest-postt

est

Sophomore
(Experimenta
l group: 22, 

Control 
group: 23) 

Subjects Evidence-based 
practice

 Action 
learning

7 weeks
(14)

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ies†

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e†

Jo et al.
(2021)

Nonequivale
nt control 

group 
pretest-postt

est

Sophomore
(Experimenta
l group: 21, 

Control 
group: 21) 

Subjects

Strengthening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e

 Simulaion 4 weeks
(20)

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ies†

Jung
(2000)

One shot 
design

Junior 
(46) Subjects Nursing 

informatics
 Web-based 

learning
14 weeks

(42)
 No evaluation related to 

informatics competence

Jung et al.
(2003)

One shot 
design

Graduate 
student

(28)
Subjects Nursing 

informatics
 Web-based 

learning
16 weeks

(48)
 Needs for informatics 

education

Oh et al.
(2015)

Qualitative
: Content 
analysis

Sophomore
(68) Subjects Nursing 

informatics

 Peer-to-group 
discussions 
using movies 
and 
self-reflection

5 weeks
(10)

 Understanding nursing 
informatics

 Use of ICTs in healthcare 
settings

 Importance of security and 
safety measures

Park
(2002)

One shot 
design

Nurse & 
students

(50)
Non-sbjects Information use  Lecture 1 week

(1)

 Ability to search for 
information

 Needs for informatics 
education

Park et al.
(2023)

One group 
pretest-postt

est

Freshman
(76) Subjects Nursing 

informatics
 Action 

learning 
6 weeks

(6)
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e†

Seomun
(2005)

One shot 
design

Undergradua
te nursing 

student
(46)

Subjects Nursing 
informatics

 Web-based 
learning

8 weeks
(Not available) 

 No evaluation related to 
informatics competence

Sim
(2014)

Nonequivale
nt control 

group 
pretest-postt

est

Nurse
(Experimenta
l group: 31, 

Control 
group: 32)

Non-sbjects Evidence-based 
practice

 Lecture
 Practicum
 Team 

approches

8 weeks
(24)

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ies†

 Ability to search for 
information†

Yom
(2000)

One shot 
design

Junior 
(76) Subjects Nursing 

informatics
 Web-based 

learning
8 weeks

(48)
 No evaluation related to 

informatics competenc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연구출판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 처음 문헌이 등장
하였고, 2000년대 문헌은 대부분 웹기반 간호정보학 교
육에 관한 연구이었다. 2010년대는 근거기반간호교육에 
관한 교육이 대부분이었고 정보활용역량 교육이 등장하
였으며 2020년대에도 정보활용역량 교육은 지속되었다. 
이는 1989년 간호정보학에 관한 문헌이 등장하면서[22], 
국내 간호학계도 간호정보학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2000년부터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
년부터 2023년까지 단 11편의 문헌만이 출간되어 평균
적으로 연간 0.46편의 문헌이 출판된 것으로 국내 간호
정보역량 교육프로그램은 여전히 초기 단계로 판단된다. 

이는 간호정보역량에 대한 국내 간호학계의 인식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간호정보역량을 간호의 역
량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호정보역량 교육이 활
발하지 못하고 그에 관한 연구 또한 발달하지 못한 것으
로 보인다.

간호역량을 규명한 문헌[23]에서 간호역량 중 정보기
술과 근거기반실무는 국외 논문에만 나타나고 국내에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외 간호교육을 
살펴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간호정보역량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 국립의학연구소
(Institute of Medicine)와 QSEN (Quality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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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or Nurses) project는 정보역량을 간호사 
핵심역량 중 하나로 강조하였고[24,25], 미국 간호대학
연맹은 필수 간호역량 중 하나로 간호정보역량을 강조하
고 교육을 통한 간호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6]. 반면에 국내 간호학계의 간호정보역량에 관한 관심
은 2022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간호핵심역량으로 ‘정
보통신과 최신 보건의료기술 활용’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15] 최근에서야 시작되어 간호학계가 간호정보역량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간호의 본질은 불
변할지라도 사회가 변화하고 간호업무가 변화하면서 간
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
호교육도 간호학생이 임상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
출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 한다. 2010년 이후 간호정보역
량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가 시작하였으나, 교육 제공 방
식, 교육 내용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된 연구의 대부분이 양적연구(90.9%)로 질적연구
는 1편만 보고되었는데,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문헌
[11,27-29]에서도 양적연구의 비율은 약 78~95%로 높
은 편이었다. 이는 본 연구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기에 분석된 연구에 양적연구가 많아 나
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국내 간호정보역량 교육 관련 
연구가 시작 단계로 양적연구가 주로 진행된 것으로 해
석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연구 주제를 넓히고 새로운 양
적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질적연구의 필요성이 제시
되었는데[30], 간호정보역량 교육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
고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적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방법이 연구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연구설
계 면에서 살펴보자면, 10편의 양적연구 중 3편이 유사
실험설계, 7편이 원시실험설계로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다. 추후 근거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효과 검증할 수 있도록 연구설계 시 대상자 선정, 무작위 
배정, 도구사용 등을 명확히 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교육주제를 분석한 결과, 간호정보학이 6
개(5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근거기반간호 3편
(27.3%), 간호정보역량과 정보이용교육이 각각 1개
(9.1%)이었다. 이를 통하여 간호정보역량 교육은 간호정
보학 교과목의 형태로 가장 많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간호학계의 간호정보학 교육  현황을 분석한 문헌
[16]에 따르면 190개 간호학과 중 간호정보학 관련 교과
목을 개설한 학과는 108개(56.8%)이었다. 간호정보학 
교과목은 대부분 선택과정으로 운영되어 필수 교과목으

로 운영하는 학과는 단 12개 뿐으로 현재 간호학계의 간
호정보학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대부분인 약 95%의 교과목이 이론 수업 형태로만 제
공되어[15] 간호정보역량을 균형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
는 교육방법에도 다양화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이, 간호정보역량 교육은 이제 초기 단계이고, 간호학계
의 간호정보역량에 관한 관심은 최근에서야 시작되었다. 
간호정보역량을 간호역량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간호정보역량 교육이 앞으로는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
된다. 

Table 3. Matching the outcome variables with the 
Components of NIC

Author
(year)

Outcome variables 
related to NIC Components of NIC 

Ha et al. 
(2016)

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ies†

 Use of nursing 
information and 
management

Jang et al.
(2015)

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ies†

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e†

 Use of nursing 
information and 
management

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ethics 

Jo et al.
(2021)

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ies†

 Use of nursing 
information and 
management

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ethics 

Jung
(2000) No evaluation related to informatics competence

Jung et al.
(2003)

 Needs for informatics 
education

 Attitude toward Nursing 
Informatics

Oh et al.
(2015)

 Understanding 
nursing informatics

 Use of ICTs in 
healthcare settings

 Importance of 
security and safety 
measures

 Attitude toward Nursing 
Informatics

 Use of ICTs in nursing
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ethics 

Park
(2002)

 Ability to search for 
information

 Needs for informatics 
education

 Use of nursing 
information and 
management

 Attitude toward Nursing 
Informatics

Park et al.
(2023)

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e†

 Use of nursing 
information and 
management

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ethics 

Seomun
(2005) No evaluation related to informatics competence

Sim
(2014)

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ies†

 Ability to search for 
information†

 Use of nursing 
information and 
management

Yom
(2000) No evaluation related to informatics competence

*NIC=Nursing Informatics Competencies;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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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으로는 강의, 토론, 실습, 시뮬레이션, 액션러
닝, 웹기반 학습 등 다양한 교육방법이 적용되었다. 이는 
간호정보학 교육  현황을 분석한 문헌에서[16] 대부분의 
교육이 이론 위주의 수업으로만 제공된 것과는 다르게 다
양한 교육방법이 적용되었고, 국내 간호학부의 교육프로
그램 분석한 문헌[21]에서 제시한 교육방법이 간호정보역
량 교육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간
호정보역량 교육에 다양한 교육방법이 적용가능함이 확
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된 교육방법은 시뮬레
이션 교육으로 이는 구조화된 시나리오 기반으로 실제 임
상과 유사한 모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방법이다
[31].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은 관찰 위주의 임상 실습 교
육과 단순 술기 위주의 실습실 교육의 제한점을 극복하며 
간호수행 능력을 효과적으로 함양시켜 줄 교육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32]. 또한, 시뮬레이션 교육은 관련 지식, 
학업성취도, 임상수행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신감, 자기
효능감, 의사소통, 학습 만족도,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교육
효과를 보여준다[33].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교육효과
로 간호정보역량 교육프로그램에 시뮬레이션 수업 방법
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정보역
량은 간호 실무역량으로 이론과 함께 실습을 병행하거나 
실습에 중점을 두며 교육 방법에서 다양성에 추구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6]. 따라서 다양한 교수학습방
법으로 시뮬레이션 교육, AR, VR을 활용한 실습방법이 
간호정보역량 교육에 더 많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효과로 측정하고 있는 정보역량 관련 결과로는 
정보활용능력, 근거기반실무 역량, 정보검색능력, 간호정
보학의 이해, 교육 필요성 등에 대한 효과를 제시하였다. 
분석된 교육 효과를 간호정보역량의 구성요인[2]으로 분
류한 결과, 11개의 연구 중 교육효과로 간호정보역량을 
측정하지 않은 3개의 문헌을 제외하고 8개의 문헌을 분
석하였다. 6개의 문헌은 ‘간호정보활용’ 요인을 측정하였
고, 4개의 문헌은 ‘근거기반간호’를 측정하였다. 교육의 
평가는 교육주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간호정보활용과 근
거기반간호는 간호정보역량의 구성요인[2] 중 간호정보
활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간호
정보역량 교육주제가 간호정보활용에 편중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간호정보역량의 구성요인을 균형 있게 
키우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듯이[16] 추후 간
호정보역량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간호정보역량이 균형
적으로 함양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에 균형적으로 구성
하여야 하고, 교육효과 평가에서도 간호정보역량을 효과
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정보역량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
초자료로 제시하고자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대상의 간호
정보역량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간
호정보역량 교육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2000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양적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교육주제는 간호
정보학 교육, 근거 기반 실무 교육, 간호정보역량 등이었
고, 교육방법은 강의를 포함하여 토론, 실습, 액션러닝, 
시뮬레이션, 웹기반 학습 등이 활용되었다. 교육의 효과
로 정보활용능력, 정보보호, 정보윤리, 근거기반실무 역
량 등을 측정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고찰을 통해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정보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간호정보역량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정보역량
을 균형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육방법에도 다양화
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정보역량 교육 제공 방식, 교육 
내용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
째, 간호정보역량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 도구 등
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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